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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조역량, 비즈니스모델 이해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apability & Performance:
Focusing the Moderating Role of Manufacturing Capability &

Employee’s Understanding the Biz-model)

김 효 정1), 최 원 용2)*
(Hyojung Kim and Wonyong Choi)

  요 약 본 연구는 자원기반론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 제조역량, 비즈니스모델
이해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제조역량과 비즈니스모델 이해도가 R&D
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데이테를 활용하여 1103개의 중소벤처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횡단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벤처기업의 R&D 역량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고,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역량과 제조역량의 상호작용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즈니스모델 이해도는 R&D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벤처기업의 R&D 역량은 조직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핵심주제어: 중소벤처기업, R&D 역량, 제조역량, 비즈니스모델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D capability, manufacturing capability,
understanding of the Biz model on performance of Korean start-up companies, especi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understanding of the Biz model. We analysis
1103 Korean start-up companies based on “2019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As a result,
the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employee’s unnderstanding the Biz-model have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mpany performance. Especially, we found that ‘employee’s unnderstanding the
Biz-model’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apability & performance positively.

Keywords: Korean start-ups, R&D capability, manufacturing capability, Employee’s
Understanding the Biz-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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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벤처의 성과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존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

의 성과도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과 관련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Born

Global 관련 벤처 기업의 국제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벤처를 성과와 연계

한 벤처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Lee & Song, 2019; Youn & Kim,

2009，Knight and Cavusgil, 1996; Kuemmerle,

2005; Oviatt and McDougall, 1994, 1995;

Zahra, Ireland, and Hitt, 2000; Jones, Coviello,

and Tang, 2011). 또한 벤처기업의 성과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 역시 벤처기업과의

성공 사례 및 실무적인 정책연구에서도 강조되

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달성

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으며(Lee, Lee, and Penning, 2001; Zahra,

Matherne, and Carleton, 2003; 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Dimitratos and

Plakoyiannaki, 2003; Jones and Macpherson,

2006; Song, Wang, and Parry, 2009; Knight

and Cavusgil, 2004), 히든 챔피언 관련 연구 또

는 WC300(월드챔피언300)과 같은 정책적 지원

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R&D를 강조하고 있

다. 다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지

속적인 성장과 국제진출에 있어서 마케팅 역량

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지원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Venture Business Association,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기존 벤처기업

대상의 정책 수립에 참조한 인터뷰 등을 고려

하여, 벤처기업의 성과도출 요인을 기존의 자원

준거관점을 기초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다. 자원준거관점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원

과 역량이 경쟁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쟁우위로 연결된다(Wernerfelt, 1984;

Barney, 1991; Mahoney& Pandian, 1992). 따라

서 자원준거관점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로 연결

될 수 있는 내부역량을 세분화하여 어떤 요소

가 성과도출에 영향을 주는지 찾고자 하며, 특

히 벤처의 기술력 외의 제조역량 및 비즈니스

에 대한 이해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역

량인 기술력 외에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제조

역량과 조직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도가 기술력과 결합 되었을 때 성과로 연결되

는지를 찾고자 한다.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는 기존의 벤처 연구에서는 성과변수

로 제한적이나,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대표적인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한국 벤처의 성공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Choi, 2015; Han, 2019). 따라

서 기존의 자원준거이론과 국제신생벤처기업

(INV)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벤처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의 독특한 성과도출의 요인의 있

는지를 찾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

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의뢰하여 벤처기업의

일반 및 경영현황, 활동내용 등에 대한 조사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정부 지원 방안

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문조사

자료이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말 벤처확인

기업 36,065개였으며,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205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손실이 없는 1103개를

벤처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 결과가 연구의 대상이 되

니,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합한 샘플

이라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R&D 역량이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고,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R&D 역량과 제조역량의 상호작

용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제조역량 자체만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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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는 한국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R&D 자

체 만으로 성과도출에 연결되기 어려우며, 비즈

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설

명한다. 또한 R&D 역량외에도 벤처기업 수준

에서 강력한 자원인 제조역량은 그 자체로 벤

처 기업의 성과 도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

을 위해서 한국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도출

요인을 밝히고자 본 연구는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성과도

출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벤처기업의

기술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기술관련 독점적 우위로 창업을 하

고 기업을 운영해도 다른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자원준거이론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R&D 역량 뿐 아니

라 이에 연계되는 내부역량을 세분화하여 육성

하고, 성과도출로 연결하는 향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정책입안가에게

벤처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도

움으로 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줄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기존

연구 리뷰를 통해 R&D 역량과 제조역량, 비즈

니스 모델 이해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설을 수립한다. 이후,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증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돌아보는 것으로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및 가설 도출

2.1 R&D 역량과 기업성과

Gopalakrishnan & Damanpour(1997)는 기업

의 혁신이 R&D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Souitaris(2002)는 R&D 활동이

혁신을 창출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Sun & Kim,

2019). 즉,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기존의 자원과 역량을 업그레이드 함과 동

시에,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구축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 또는 급진적 혁

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Kim & Kim, 2017;

Kim & Kim, 2009).

연구개발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연구

개발역량은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경쟁우위 확

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Shin

& Im, 2014). Kor(2006)은 자신의 연구에서 연

구개발역량이 기업의 성장 및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으며, Zahra와 George(2002)는

연구개발역량은 동태적 역량으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강

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역

량은 연구개발부서의 R&D 역량, 흡수역량 등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R&D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주요 요인이 되며(Cooper, 1979), 연구개발역량

은 신제품 개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

적이라고 연구되어 왔다(Dutta, Narasimhan, &

Rajiv, 1999). 이를 통해 연구개발역량은 신제품

개발 성과 향상과 경쟁우위 강화를 위한 역량

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 역량은 통상적으로 높은 연구개발

투자의 불확실성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연구

개발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Kang, Beak, &

Lee, 2017), 자원 보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게 있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다. Yang

와 Lee(2020)은 중소기업의 R&D 역량이 국제

화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

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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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은 기업성과

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제조역량과 기업성과

제조역량은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

고,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Seo, Luo, Lee, 2008; Kim, 2008)으

로 알려져 있다. 제조역량은 인력, 관리기술능

력, 품질관리능력, 엔지니어링 능력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며(Hayes & Wheelwright, 1984),

Schonberger(1990)는 제조역량이 설계, 운영, 관

리, 품질개선, 공정관리, 운영 정보관리, 생산 용

량 관리, 촉진과 마케팅, 인적지원 등으로 제조

역량을 세분화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제

조비용, 품질, 신제품출시속도, 납품 신뢰성 또

한 제조역량에 포함될 수 있다(Ferdows & de

Meyer, 1990). 즉, 제조역량이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역량이 아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높은 품질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의도한

생산량을 의도한 시기에 적절히 제조할 수 있

는 역량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은 투자 가능 자원이 풍부한 대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기

쉬우며, 또한 시장규모도 작아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기 쉽다. 이러한 경쟁열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제조역량이다. 제

조역량은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품질 수

준을 높임으로써 기업성과를 공헌할 수 있다

(Seo, Luo, Lee, 2008). 또한, 연구개발단계를 마

친 신제품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생산할 수 있

기 위해서는 제조역량이 필수적이다. 결국, 중소

벤처기업의 비전, 목표, 전략 실현에 있어서, 자

신의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조역량의 차이는

결국 기업의 성과 차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가설2.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역량은 경영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3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와 기업성과

비즈니스 모델은 경영의 핵심 체계를 담고

있으며(Morris, Schindehutte, & Allen, 2005),

이를 통해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ewart와 Zhao (2000)는 기업이 매출을 만들

어내고, 수익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한 것

(statement)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Slywotzky (1997)는 좀 더 자세하게

기업이 고객을 선택하고, 제품을 정의하고 차별

화하며, 원자재 공급부터 제품 판매를 통해 수

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정의하는 것이 바

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즉,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의 가치사슬 상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하는 방

법이다.

위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경쟁력

구축을 위한 사업 전반의 과정을 담고 있고, 이

를 적절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는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서비

스,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내포

하기 때문에(Timmers, 1998), 이를 이해하는 것

은 기업의 목표, 가치창출 과정, 목표시장 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조직원들의 이해는 목표지향적, 가치지향

적, 고객지향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

는 조직의 긍정적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

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

하였다.

가설3. 조직구성원의 비즈니스모델 이해도는 경

영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4 제조역량의 조절효과

Ferdows와 Meyer(1990)는 제조역량을 단위

당 생산비용, 적정품질, 신제품도입속도, 납품

신뢰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요소가 제조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Richard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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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1980)은 높은 생산량과 생산성, 낮은 비

용, 높은 수준의 품질, 신뢰할 수 있는 납품, 생

산의 유연성, 혁신성이 높은 제조역량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높은 제조역량은

빠른 신제품의 도입, 적정 품질 확보, 높은 생산

성 확보를 통해, 기업이 자신의 기술력이나

R&D 역량을 적절히 제품에 반영할 수 있게 하

며, 특히, 기업이 지닌 기술력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구개발역량의 실현은 제조역량의 기반 위

에서 가능하다. R&D 활동과 생산활동에 대한

연계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Nam & Park, 2003). 연구개발역량은 많은 연

구결과와 같이 신제품 개발 및 성장동력 확보

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역량만으로는 기업

의 가치창출을 담보하진 못한다. 초기 아이디어

의 기술적, 상업적 실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익창출의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한다

(Hong & Yong, 1994). 앞서 언급한 제조역량의

신제품도입속도, 생산비용, 품질, 납품신뢰성 등

은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으로 도출된 아이디어

가 성공적으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재무적, 인적 자원 등의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조역량

의 차이가 연구개발부서에서 창출된 지식자원

의 상품화 성공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4.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역량은 R&D 역량

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양의 방향

으로 조절할 것이다.

2.5 비즈니스이해도의 조절효과

O'Regan과 Ghobadian(2005)은 그들의 연구

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역량을 혁신성

과로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문화 및 관리체

계 등의 조직상황요인에 대한 낮은 고려에서

찾았다. 또한, 조직 내 지식의 공유 및 이전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이나 학습 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의 전반적 성과에 영향

을 준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 및 이전은 기능

조직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Luo,

Slotegraaf, & Pan, 2006), 조직원들의 기업 목

표 및 가치창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이러

한 협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은 R&D 역량이 조직의 여러 부문과 연계될 때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immer(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등과 같은 다

양한 측면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

원들의 이해는 기업의 아이디어 창출 단계부터

실행,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

역량은 제조역량, 마케팅역량, 인적자원관리 역

량과 같은 다양한 역량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

업의 가치를 창출한다. 때문에, 기업의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기업의 활동 범위,

기업의 가치창출 프로세스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연구개발 역량이 타 역량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5. 조직구성원의 비즈니스모델 이해도는

R&D 역량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Fig. 1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모형을 보

여주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서 2019년 벤처기

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

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의뢰하여

벤처기업의 일반 및 경영현황, 활동내용 등에

대한 조사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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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

는 설문조사 자료이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말 벤처확인기업 36,065개였으며,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205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손실이 없는

1103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인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전

년도 대비 매출액증가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

에서 매출의 증가는 대표적인 성과변수로 사용

되어 왔다(He & Wong. 2004; Auh & Menguc.

2005). 본 논문에서는 전년도 대비 매출 증가금

액에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Baum, Locke

& Smith, 2001).

독립변수: 기업의 R&D 역량은 기업의 전체

국내외산업재산권 수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국

내산업재산권은 등록보유 중인 특허권, 실용신

안권, 디자인권, 상표건을 해외산업재산권은 해

외특허 및 국제규격증을 포함한다. 또한 출원

중인 국내 산업재산권과 해외 산업재산권도 포

함하였다. 이와 같은 특허 수 등은 기존 연구에

서 기업의 R&D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

되었다(Benner &Tushman, 2002; Nerkar &

Shane, 2007). 제조 역량은 벤처경영실태조사에

서 제조역량을 경쟁사와 비교시 그 수준을 묻

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항목을 사용하였다. 비즈

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벤처경영실태조사

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에 어느 정도나 명

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대한 문항으로 사용

하였다. 상호작용 변수는 R&D 역량 * 제조역

량, R&D 역량 * BM 역량으로 구성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어,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 평균센터링을 통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벤처기업의 성과도출 관련 선행연

구를 따라,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통제변수를 사

용하였다. 종업원 수. 종업원수는 기업규모와

연계되는 변수로 기업성과와의 높은 상관관계

로 성과측정이 연계될 때 빈번히 사용되는 통

제변수이다(Baum, Locke et al.. 2001). 본 연구

에서는 전체 정규직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다.

기업나이. 기업의 존속연수 보유하고 있는 자원

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 기업의 연령을 통제하였다(Zhang, Li, Hitt

and Cui, 2007). 또한 산업별 차이가 매출액 증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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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4차 산업여부를 물어본 문항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는 R&D 중심의 벤처기업의

성과를 보고자 하는 논문으로 기업의 R&D 관

련 지식기반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 지원 경험 유무 및 세계 유일의 기술

보유 여부를 통제하고자 하였다(Lee & Song,

2019). 해당 변수는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에게

직접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차별화 수준에 대한 의

지를 통제하여 각 기업의 현재 유지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매출액 성장에 미치는 결과를

Table 2 Linear Reg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Employees 0.005*** 0.00530*** 0.00532*** 0.00541*** 0.00521*** 0.00522*** 0.00528***

　 (-0.002) (-0.00199) (-0.00199) (-0.00199) (-0.00198) (-0.00199) (-0.00198)

Corporate Age 0.033*** 0.0317*** 0.0315*** 0.0336*** 0.0315*** 0.0306*** 0.0327***

　 (-0.008) (-0.00779) (-0.00794) (-0.00801) (-0.00775) (-0.00774) (-0.00776)

4th industry -0.138 -0.137 -0.136 -0.125 -0.127 -0.128 -0.133

　 (-0.103) (-0.103) (-0.102) (-0.103) (-0.103) (-0.103) (-0.103)

Gov.R&Dfunding 0.306** 0.323** 0.333*** 0.318** 0.354*** 0.358*** 0.349***

　 (-0.125) (-0.126) (-0.124) (-0.125) (-0.126) (-0.127) (-0.125)

unique Tech. 0.231 0.281* 0.272* 0.224 0.305** 0.319** 0.271*

　 (-0.152) (-0.157) (-0.15) (-0.151) (-0.155) (-0.155) (-0.155)

M a r k e t i n g
Orientation

-0.0748 -0.0783 -0.169** -0.146* -0.217*** -0.167** -0.154**

　 (-0.0727) (-0.0726) (-0.0774) (-0.0777) (-0.0811) (-0.0778) (-0.078)

R&D Capa. 　 0.00226 　 　 0.0019 0.00311 0.00321**

　 　 (-0.00201) 　 　 (-0.00198) (-0.00215) (-0.00155)

Manufacturing
Capa.

　 　 0.297*** 　 0.270*** 0.285*** 　

　 　 　 (-0.0725) 　 (-0.0745) (-0.0727) 　

Understanding
Biz Model

　 　 　 0.184** 0.138* 　 0.189**

　 　 　 　 (-0.076) (-0.0784) 　 (-0.0761)

R&D*MFC 　 　 　 　 　 -0.00209 　

　 　 　 　 　 　 (-0.00158) 　

R&D*BM 　 　 　 　 　 　 0.00675***

　 　 　 　 　 　 　 (-0.00236)

Constant 5.589*** 5.468*** 4.739*** 5.174*** 4.404*** 4.613*** 5.026***

　 (-0.481) (-0.495) (-0.527) (-0.516) (-0.555) (-0.54) (-0.528)

　 　 　 　 　 　 　 　

R-squared 0.148 0.15 0.161 0.152 0.164 0.163 0.159

n=1103, *** p<0.01 , **p<0.05, *p<0.1; Robust Standard Deviations are in the Parenthesi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7 No.1, Feb. 2022 :79-92

- 87 -

통제하였다(Sandberg & Hofer, 1987, 윤종록,

김형철, 2009)). 마케팅 차별화 수준의 의지는

설문항에서 제품 브랜드, 디자인 등의 차별화

전략의 이해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Table 1은 변수간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매출액증가와 유

의한 상관관계는 종업원 수, 기업나이, R&D 지

원경험여부, 세계유일기술보유여부, R&D 역량,

제조역량의 변수에서 나타났다. 특정 변수의 높

은 상관관계로 다중공선성을 변량증폭요인

(Variance Inflation Fator:VIF)으로 분석한 결

과, 가장 큰 값이 1.31로, 다중공선성 판단기준

보다 낮게 나타났다.

Table 2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하는 모형 1에서, 통제변수들이 기업의 매

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종업원 수,

기업나이, R&D 지원 경험여부가 매출증가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2에서는 가설 1에 대한 검증이 이루

어졌다. 벤처기업의 R&D 역량이 기업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가설 1은 지지되지

못했다. 즉 R&D 역량 자체만으로 기업의 매출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가설 2에 대한 검증은 벤처기업의

제조역량과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검

증으로 제조역량 자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

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p <.01). 가설 3은

벤처기업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과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으로 비

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기업

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3은 지지되었다(p <.05). 모형

5는 각 독립변수에 들에 Full model로서 독립변

수들을 독립적으로 돌린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 6과 모형 7은 조절효과에 대한 검

증이다. 모형 6은 벤처기업의 R&D 역량과 제

조역량의 결합이 기업의 성과를 긍정적인 방향

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설 4는 지지되지 못

했다. 기업의 R&D 역량보다는 제조역량이 기

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토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

도록 하겠다. 가설 5는 벤처기업의 R&D 역량

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의 조절효과는

이 기업의 성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지지되었다(p <.01).

가설 5의 결과는 R&D 자체 보다는 성과 도출

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5. 결론 및 토의

5.1 연구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벤처의 지속적인 성과도출이 갈수

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벤처기업들의 성

과도출 요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 아래, 벤처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R&D 역량, 제조 역량, 비

즈니스 모델에 이해도가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

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손실이 없는 1103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R&D 역량이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

했다. 이는 벤처기업의 가지고 있는 특허 중심

의 R&D 역량 자체만으로 성과도출에 역부족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델 1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R&D 지원 등으

로 지원금으로 받을 경우에만 성과로 연결되는

점은 기업의 특허 등의 보유가 상업적으로 연

결되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

업은 최근에 등장한 고유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벤처기업이 새로운 시장

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동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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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기존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내

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으로는 기

술적 역량을 설명하며, 기술적 우위는 제품 개

발을 통한 시장 창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Lee,

Lee, and Penning, 2001; Zahra, Matherne, and

Carleton, 2003; 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Dimitratos and Plakoyiannaki, 2003;

Jones and Macpherson, 2006; Song, Wang,

and Parry, 2009; Knight and Cavusgil, 2004).

그러나 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R&D 자체만으로 기업의 성과에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의 제조역량은 기업의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준거이론에 기초하여, 벤처기업이 확

보하고 있는 내부 역량 중 기업성과에 직접적

으로 연결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 한

다.(Grant, 1991; Barney, 1991; 윤종록, 김형철,

2009). 특히 기술력만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의 성과창출에 있어서 제조역량의 보유여부는

기업이 좀 더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

해 꼭 필요한 역량임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벤처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단기 성과 도출

에 있어서는 시장창출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정확하게 무엇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경쟁사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우위가 기업성과로 연

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의 시장정보 수집능력이 기업의 독점적 우

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Lee, Lee, and Penning, 2001; Zahra,

Matherne, and Carleton, 2003; 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기업의 R&D 역량을

기반으로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

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R&D 역량과 제조역량의 상호작용은 성과에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역량

자체만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벤처기업

의 특성상 환경에 좀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

는 가벼운 조직이 제조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기

술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

쟁우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R&D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

한 이해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력과

더불어 전략, 마케팅 등의 상업적인 역량을 갖

출 때, 기업의 성과도출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을 설명하며, 벤처기업의 내부역량 중 기업의

우위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의 필요

성 역시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을 기반

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5.2 연구 시사점

자원준거관점에서의 벤처기업의 내부역량을

세분화하여 어떤 요소가 성과도출에 연결이 되

는지를 찾고자 한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내부

역량을 세분화하여 벤처기업에서 강조되는

R&D 역량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연결되는지,

또는 R&D 역량과 더불어 제조역량과 비즈니스

모델로 비롯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

다고 제시한 점은 벤처기업 관련 연구에 있어

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력만이

중요하다는 실증연구를 제시했으며, R&D 역량

역시 정부지원금 등으로 대표되는 R&D 투자

비용을 중심으로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다(이영

훈, 송유진,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

기업이 기술에 대한 우위로 창업을 해도 실질

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자체만

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의 역량이라고 제시되는 제조역량이 또는

기술력과 결합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실증연구로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제조역량에서의

우위가 요구된다는 점은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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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업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할 수 있는 생산기반에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벤처의 성과도출을 위한

내부역량의 구체화 작업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벤처기업 정밀실태보고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벤처기업의 성과 동인

을 찾을 수 있는 연구로 확장가능하다. 특히 패

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R&D 역량과

기타 내부역량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살펴보

면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지

원과 연관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판된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정책지원금

으로 인한 R&D 역량 자체 만으로는 기업의 성

과도출에 무리가 있으며,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

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된다는 점, 생산역량이 확

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의 벤처기업 관련 정

책지원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성과도출이 R&D 역

량과 제조역량, 종업원의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

의 결합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벤처기업

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는 지식자

원 확보를 위한 활동과 동시에, 종업원들이 비즈

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

고 적절한 제조 시설 및 역량을 갖추기 위한 시

도를 벤처기업 스스로 지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5.3 연구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역량 변수를 측정하는데 기업의 설

문조사를 근거로 했다는 점은 추후 특허 등의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정교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정밀ㅤ실태보

고서의 데이터 한계로, 경영성과 데이터가 전년

도 대비 매출의 증가로 작성된 데이터를 사용

하였는데,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역량

구축 이후 몇 년 동안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패널 데이터의 구축

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

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성과도출 관련 사례

연구와 연계하여, 성과도출에 관한 변수를 찾고,

이를 검증하는 등의 벤처기업관련 좀 더 풍부

한 연구로 벤처기업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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